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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기업의 해외특허 현황 조사결과 발표

① 국내특허의 88%, 중소기업 특허의 96%는 해외특허 포기

② 화장품, 식품 등 한류상품이 속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98%가 해외특허 포기

③ 미국 중심으로 특허출원하여, 신남방 시장에서 이미 중국에 뒤쳐져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주요 출원인의 

최근 5년간(’11～’15) 해외특허 확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11～’15년간 국내특허 신규출원 779,005건에 대한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추적조사

* 국내특허는 PCT 국제출원을 활용할 경우 30개월 뒤까지 해외출원이 가능하므로,

’16년말 출원은 아직 해외출원이 완료되지 않아 ’15년 국내출원까지만 분석

* 신규출원 : 선행특허출원과 내용 중복이 있는 분할출원·우선권주장출원을 제외한 출원

ㅇ 최근 정부가 신통상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장

려하고 있지만, 무역정책만 있을 뿐 특허선점 전략은 없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분쟁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주요내용 : 수출 일본 추월, 수출시장 다변화(신남방, 신북방), 디지털 통상 선도

ㅇ 이에 특허청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출원인의 

해외특허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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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특허의 해외출원율 >

□ 먼저,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ㅇ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국내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

기했다는 의미이다.

□ 출원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인 반면, 연

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붙임1)

* 해외출원율 :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

ㅇ 대기업은 국내에 35,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가운데 13,216건을 

해외에 출원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4,258건을 국

내에 신규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해외에 출원한 것은 대기

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에 불과했다.

ㅇ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11년 10,023건에서 ’15년 

13,216건으로 해외출원이 늘어나는 반면, 연구기관은 ’12년 1,480

건에서 ’15년 929건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제품별*로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

외출원율은 18.6%인 반면, 수출 2위 수송장비는 9.6%, 3위 기계

류·정밀기기는 11.9%, 4위 화공품은 10.0%, 5위 철강제품은 4.6%,

6위 원료·연료는 6.0%에 불과해 제품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

다.(붙임2)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의 ‘성질별’ 수출통계

ㅇ 특히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국내출원의 1.6%만이 외국에 출원되고 있

어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특허제품의 침해제품이 출시돼도 대

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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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장별 특허확보 현황 >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기존 시장 중심으로만 출원하고, 신남방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허준비에는 소홀하다

는 결과도 나왔다.

ㅇ 우리나라 출원인은 미국, 중국 중심으로 평균 1.9개국에만 해외출

원을 하였으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은 각각 1.4개국, 1.2개국에만 출원

하여 미국 이외 국가에는 거의 출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해외출원의 미국 편중현상은 주요 수출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52.9%로 가장 심하고, 중국 51.7%, 일본 43.3%, 독일 3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등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해외출원 비

중은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낮고, 미국은 16.6%로 주요 수출경쟁

국 중 가장 높았다.(붙임3)

□ 또한 불확실한 신시장에서의 특허출원에 유리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T 국제출원은 일단 저렴하게 출원하고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 보통 여러 국가에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많이 활용된다.

< 해외출원 방법 비교 >

구분 내 용 장 점

PCT

국제출원

① 국문 PCT출원(약 300만원)만으로모든

조약국에서출원일확보

② 충분한 검토(30개월) 후 개별국에 진입

하여 비용(국가당 최소 1천만원) 절감

⇒ 다수국가 출원 검토 시 유리

외국에

직접출원

① PCT 출원비용 불필요

② 조기 권리확보

⇒ 소수의 특정국가 출원 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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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출원시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비율을 보면 대기업 

25.3%, 중소기업 63.9%, 대학 53.8%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PCT

국제출원을 한 특허 중에서 중소기업 55.3%, 대학 61.3%의 특허는 

개별국 현지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CT출원 이후 개별국에 출원해야만 최종적으로 권리가 확보됨

ㅇ 이는 대기업이 출원 초기부터 해외출원 대상국가를 미국, 중국 등 

대형 수출시장 중심으로 한정하는데 반해, 중소기업과 대학은 비

용부족 등의 이유로 해외출원 대상국가를 30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해외출원건수와 수출규모 비교 >

□ 한국은 주요 수출시장, 특히 신남방 등 신흥시장에서 미국, 일본과의 

특허경쟁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

세안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중국에 특허출원을 추월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붙임3, 붙임5)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로부터 산출

ㅇ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만 수출 1억불당 51.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63.7건을 출원한 일본과 비교가 가능했을 뿐, 최대 수출시장인 중

국에서는 수출 1억불당 24.3건을 출원하는 일본의 30%에 불과한 7.3

건만 출원했다.

ㅇ 특히 인도, 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에서 이러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인도 시장에서 수출 1억불당 특허출원은 미국, 일본이 각각 40.1건,

50.7건인 반면 한국은 일본의 20% 수준인 11.1건 출원에 그쳤고,

아세안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이 각각 11.9건, 10.5건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19%에 불과한 2.0건에 그쳤다.

ㅇ 또한 제3의 수출시장인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만 중국보다 앞설 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중국보다 특허출원이 적어 향후 본격화될 신남방 시장에서의 기술경쟁 

전망을 어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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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응방안 >

□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올해 6월까지 해외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그간 특허청은 글로벌IP스타기업(’17~),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18~), 모태펀드 투자 확대(’18~), 특허공제 사업(’19~)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기존 

사업 확대만으로는 전반적인 해외출원 경향을 바꾸는 데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ㅇ 먼저 주요기업의 특허 책임자로부터 해외출원을 가로막는 애로사

항을 특허청장이 직접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4. 16)를 시작으로, 전

문가 인터뷰 등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간 해외특허 확보

가 미진한 원인을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ㅇ 이를 바탕으로 출원인 유형이나 국가별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

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허 없이 제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

받으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성시경 사무관(☎ 042-481-5437), 김남규 

사무관(☎ 042-481-5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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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출원주체별)

국내출원
(A)

국내 신규출원*

(B)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01.대기업 38,636 42,166 46,984 45,107 40,838 36,632 40,375 42,804 39,955 35,893

02.중견기업 12,319 12,692 12,398 12,079 12,034 11,587 11,953 11,529 11,203 11,054

03.중소기업 34,875 37,954 41,069 44,306 47,475 32,912 35,704 38,603 41,604 44,258

04.공공기관 332 529 594 417 528 314 493 571 394 501

05.연구기관 7,861 9,115 9,238 8,609 8,236 7,064 8,338 8,448 7,903 7,523

06.공기업 1,239 961 1,079 1,005 949 1,223 942 1,069 998 927

07.대학 11,688 12,651 14,003 16,025 17,646 10,936 11,723 12,969 14,861 16,344

08.학교법인 44 36 28 17 20 39 36 28 14 15

09.정부 397 490 545 507 646 382 481 507 468 616

10.지자체 319 333 323 254 211 309 314 294 240 196

11.비영리법인 410 472 549 739 776 396 438 513 691 712

12.내국법인 9 28 161 302 307 9 24 142 276 290

13.내국개인 41,408 42,724 43,385 43,395 45,838 39,313 40,665 41,193 41,095 43,369

계 149,537 160,151 170,356 172,762 175,504 141,116 151,486 158,670 159,702 161,698

* 국내출원(A)에서 분할·변경출원한 건과 다른 출원건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한 건을 제외

해외에 출원된 국내 신규출원
(C)

국내 신규출원의 해외출원율
(D=C/B)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01.대기업 10,023 11,296 13,466 13,597 13,216 27.4% 28.0% 31.5% 34.0% 36.8%

02.중견기업 1,095 1,108 1,116 1,117 1,185 9.5% 9.3% 9.7% 10.0% 10.7%

03.중소기업 1,246 1,437 1,688 1,826 1,900 3.8% 4.0% 4.4% 4.4% 4.3%

04.공공기관 12 22 23 23 26 3.8% 4.5% 4.0% 5.8% 5.2%

05.연구기관 1,073 1,480 1,382 1,130 929 15.2% 17.8% 16.4% 14.3% 12.3%

06.공기업 36 37 38 34 45 2.9% 3.9% 3.6% 3.4% 4.9%

07.대학 621 591 673 812 733 5.7% 5.0% 5.2% 5.5% 4.5%

08.학교법인 1 2 1 1 - 2.6% 5.6% 3.6% 7.1% 0.0%

09.정부 9 3 6 6 10 2.4% 0.6% 1.2% 1.3% 1.6%

10.지자체 4 - 1 2 2 1.3% 0.0% 0.3% 0.8% 1.0%

11.비영리법인 4 19 37 43 51 1.0% 4.3% 7.2% 6.2% 7.2%

12.내국법인 1 12 49 54 47 11.1% 50.0% 34.5% 19.6% 16.2%

13.내국개인 621 672 738 804 798 1.6% 1.7% 1.8% 2.0% 1.8%

계 14,746 16,679 19,218 19,449 18,942 10.4% 11.0% 12.1% 12.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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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제품별)

< 제품군별 수출규모 대비 해외출원 건수(’15) >

수출제품 성질
수출금액

(억불)

해외출원 건수

(국가별 중복제거)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률

1억불당

건수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68.1 217 1.6% 3.2

2. 원료 및 연료 394.7 55 6.0% 0.1

3. 경공업품 353.7 2,259 5.1% 6.4

4-가. 화공품 558.7 2,609 10.0% 4.7

4-나. 철강제품 414.1 734 4.6% 1.8

4-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573.5 9,619 11.9% 16.8

4-라. 전기,

전자제품
1705.1 18,589 18.6% 10.9

4-마. 수송장비 1128.2 2,487 9.6% 2.2

4-바. 기타 7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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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출원주체별)

< 주요 경쟁국별 주요 수출시장 현지출원 현황(’17, WIPO) >

수출시장
주요 경쟁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전 세계 219,718 199,030 100,271 60,297 67,252

미국
(비중)

-
86,113
(43.3%)

30,783
(30.7%)

31,195
(51.7%)

35,565
(52.9%)

신
흥
국

인도 10,309 4,490 2,708 2,608 1,670

베트남 793 1,373 208 551 697

인도네시아 1,579 2,407 396 505 386

러시아 3,925 1,453 1,536 921 319

멕시코 8,370 1,274 1,106 292 245

브라질 7,949 1,717 1,910 681 233

싱가포르 3,544 1,689 483 530 205

합계
(비중)

36,469
(16.6%)

14,403
(7.2%)

8,347
(8.3%)

6,088
(10.1%)

3,755
(5.6%)

< 주요 경쟁국별 ASEAN 현지출원 추이(’10～’17, WIPO) >

수출시장 출원국 '10 '11 '12 '13 '14 '15 '16 '17

베트남
(한국의
제3위
수출시장)

일본 823 887 1,212 1,236 1,299 1,341 1,334 1,373
미국 835 758 676 744 762 961 786 793
한국 192 169 242 269 336 527 576 697
중국 122 138 136 141 186 257 492 535

싱가포르
(제9위)

일본 1,253 1,269 1,427 1,384 1,424 1,674 1,719 1,689
미국 3,902 3,594 3,376 3,515 3,645 3,817 3,707 3,544
한국 120 105 163 166 146 187 162 205
중국 94 167 165 192 327 310 343 508

필리핀
(제11위)

일본 494 574 596 663 619 715
미국 1,148 981 1,061 1,109 880 818
한국 76 96 147 176 179 186
중국 35 66 85 68 90 107

인도네시아
(제14위)

일본 2,114 2,382 2,548 2,508 2,407
미국 1,347 1,475 1,740 2,096 1,579
한국 268 236 432 367 386
중국 180 248 333 519 492

말레이시아
(제15위)

일본 874 944 1,248 1,405 1,481 1,420 1,481 1,553
미국 1,698 1,605 1,695 1,589 1,823 1,940 1,607 1,396
한국 132 184 182 216 160 247 208 235
중국 80 128 119 157 244 235 333 335

태국
(제16위)

일본 430 1,437 2,595 2,662 3,061 2,947 2,827 3,371
미국 142 757 1,498 1,511 1,294 1,030 925 1,118
한국 9 55 103 143 145 140 161 176
중국 29 67 121 160 244 167 237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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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주요 수출시장별 현지출원 현황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별 수출 및 현지출원 현황(’17, WIPO, WTO) >

수출
순위

수출시장 수출금액(억불) 출원(건)
수출 1억불당
출원건수

전세계 5,737 67,252 11.7

1 중국 1,813 13,180 7.3

2 미국 689 35,565 51.7

3 베트남 477 697 1.5

4 홍콩 391 179 0.5

5 일본 268 4,735 17.6

6 호주 199 490 2.5

7 인도 151 1,670 11.1

8 대만 149 (WIPO 비회원국) -

9 싱가포르 116 205 1.8

10 멕시코 109 245 2.2

11 필리핀 106 186 1.8

12 영국 86 122 1.4

13 독일 85 1,171 13.8

14 인도네시아 84 386 4.6

15 말레이시아 80 235 2.9

16 태국 75 176 2.4

17 러시아 69 319 4.6

18 마샬군도 69 (WIPO 비회원국) -

19 터키 62 23 0.4

20 브라질 55 23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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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주요 경쟁국의 주요 수출시장별 특허확보 현황

< 수출1억불당 현지특허 출원건수(’17, WIPO, WTO) >

< 수출1억불당 현지특허 출원건수(’17, WIPO, WTO) >


